
(반올림2)중에서, 여명

너 지금 뭐하는 거냐? 니가 뭘 반성해, 왜 반성해 !

너 뭐가 그렇게 맨날 나한 테 미안하고 고맙냐?

아직도 몰라? 니가 이러니까 애들이 우릴 욕 하는 거 아 냐!

다른거 다 관두구! 나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,

너 내 옆에 있으면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에 나 좋아하는 척 하는거냐!

정말 애들 말대루?

정말 이야, 궁금해서 그래,

대답해봐,

지정대본(B)

오디션 대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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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태왕사신기)중에서, 담덕

(도열한 군사들 사이로 걸으며) 세 가지만 기억해라.

첫째, 우리는 적들과 창칼로 싸우지 않는다.

이번 전투에 우리의 무기는 공포다.

우리는 하늘아래 가장 공포스런 군대가 될 것이고

세상은 우리를 공포의 주신 개마대라 부르게 될 것이야.

둘째, 이번전투의 승리는 속도에 달려있다.

일곱날 안에 적의 성 세채를 함락 시키고 20일안에 적의 성 열채를 빼앗는다.

그리고 마지막 셋째… 죽지마라,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 놈은 필요없다.

어떻게든 살아서 끝까지 내 옆에 있어,

그것이..나..너희들 왕의 명령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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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성장느낌 18세)중에서, 기정

어렸을 때 화상 입은 거야. 우리집은 그때 목욕을 하려면뜨거운 물을 뎁혀서 부엌

에서 간신히 하고 그래야 했거든. 

넌 그런 집에 안 살아봐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…(힘들게 말한다. 눈물을 참으며) 

그날도 엄마가 목욕물을 뎁혀놓고 날 불렀어,…겨울이었는데…부엌 타일이 굉장이 

미끄럽드라구…

들어서면서 난 넘어졌구…펄펄 끓는 물이 내 몸으로…

우리 엄마가 그때, 당황해서 내 옷을 막 벗겨내지만 안았어도…그랬어도…(감정이 

격해지고)

(울음 참으며) 시계바늘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…

그날 난 부엌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텐데…

그날 그 시간을 쑥 빼놓을 수만 있다면…

성형수술은 벌써 몇 번이나 했어.

없는 돈에 수억씩 잡아먹구…(눈물을 참으려고 이를 악문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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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태왕사신기)중에서, 수지니

 좀 ..봐주시겠습니까?

다 아물었죠?

어릴 때부터 그랬데요. 아무리 베이고, 찔리고, 다치고 그래도, 하룻밤만 자고 

나면 다 아물어요. 독을 당하면 좀 문제긴 한데,

그거야 뭐 화천 놈들이나 쓰는 거고…..

저는요. 임금이란, 저처럼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.

임금이 되면,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항 거에요.

전쟁이라도 나봐요. 임금님이 ‘진격’!이러면 그 수많은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될 텐

데, 자기 때문에..

그때마다, 징징거리고 주저앉아있으면, 거 어디 임금 하겠어요?

그러니까, 임금님이란 말이죠. 음… 그 어던 아픔이든, 하 루 만에 아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

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

그리고 다시 일어나서, 나가야 할 길을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

‘그래도 나를 따라다오 난 임금이야’ 이러면서…

아..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퍼…잘께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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